
임금 연차 더이상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· !…

임금 협상 의지는 있는가‘-5.5% ?’…

지난 월 일부터 지금까지 번의 임금협상이 진행됐다 본부노조는 경제성  6 25 6 . 
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6% . ‘-5.5%’
를 들고 나왔다 넉 달 동안 요지부동이다 회사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대다수 . . 

구성원들은 수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렸다 회사는 이런 직원들의 임금을 KBS . 
끝내 삭감하겠다는 것인가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 것인가 협상의 의지5.5% . . 
는 있는 것인가. 

내일 월 일 차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다 진지한 협상을 기대한다 더는   (11 1 ) 7 . . 
기다리지 않겠다. 

연차 촉진 확대 직원 주머니 털어 적자 메우나?…

일 연차촉진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 의무연차에 더해 매년 일의 연차가   6 . 12
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속년수가 짧은 주니어 직원들은 발생한 대부분의 . 
연차를 보상 없이 소진해야 한다 강제 휴식이 보장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. 
만 실질임금 삭감은 필연이다 수당이 더 높은 시니어 직원들은 타격이 더 크, . 
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경영계획 토탈리뷰에 연차촉진 확대가 들어있어 . 80% 
불안감은 여전하다.  
 

당시 사측은 감사원의 요구라며 배우자 건강검진 폐지 장기근속휴가 폐지   , 
등 복리후생제도 축소안을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본부노조는 이를 단호히 
거절했고 토탈리뷰의 연차촉진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, . 

단체협약 개정으로 복지축소에 대한 불안은 해소됐다 오히려 복지 혜택은  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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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었다 연차촉진에 대해서도 분명히 못박는다 본부노조는 조합원의 희생을 . . 
강요하는 연차촉진 확대를 단호히 반대한다. 

개혁은 지지부진 노동자 일방적 희생 용납할 수 없다... .

전반적인 방송시장의 쇠락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뼈를 깎는  , . 
쇄신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부노조는 오히려 강고하고 . 
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그런데 잘하고 있나 정작 매스를 들이대고 도려내. ? 
야할 것엔 손도 못대고 엉거주춤 하는 사이 상처만 덧나는 형국 아닌가 그러, . 
면서 손쉽게 경영효율을 포장할 수 있는 노동자의 임금과 연차를 쳐내겠다는 
것이 책임있는 경영진의 자세인가 구성원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짓. KBS
밟겠다는 것인가.

임금에서 양보는 없다 제대로된 인상안을 제시하라. . 

연차촉진의 확대 단호히 반대한다 일방적 추진 거두어라. .

만약 사측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고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. 
본부노조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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